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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11.(목) 11:00

9. 12.(금) 조간
배포 2025. 9. 11.(목) 09:00

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9.15.~1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추석 성수품(15품목): 농산물(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소·

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

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

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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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박홍진 (054-429-4151)

원산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교 (054-42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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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축

산

물

소
고
기

갈
비

국산 미국산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다.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다.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늘다.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다.
▪지방의 색이 백색이다.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돼
지
고
기

등
갈
비

국산 스페인산

▪갈비뼈가 9~10개 붙어 있다.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 있다.
▪고기색이 진한 선홍색이고, 지방 부위가 흰색이다.

▪갈비뼈가 11~12개 붙어 있다.
▪뼈에 고기가 적고 지방이 많다.
▪고기색이 연한 선홍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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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산

물

대
추

국산 중국산

▪표면의 색깔이 연한 색을 띤다.
▪과육의 색깔이 연한 갈색을 띤다.
▪손으로 누르면 푹 들어간다.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다.
▪표면에 윤기가 없고 끈적임이 없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다.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띤다.
▪과육의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띤다.
▪손으로 누르면 조금 들어간다.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표면에 윤기가 있고, 끈적임이 있다.
▪전체적으로 둥근형에 가깝다.

밤

국산 중국산

▪알이 굵다.
▪윤택이 많이 난다.
▪껍질이 마모의 흔적이 적고 깨끗하다.
▪속껍질이 두껍고 잘 안 벗겨진다.

▪알이 잘다.
▪윤택이 거의 없다.
▪껍질에 마모된 흔적이 많다. 
▪속껍질이 얇고 잘 벗겨진다.

※ 그 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http://www.naqs.go.kr

